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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위를 이겨낸 다는 것: 
가정 폭력 생존자의 이야기

저는 폭염이 올 때마다 너무 불안해
요. 몇 년 전의 학대를 받았던 관계 때

문에 그런 것 같아요...
날씨가 더워지면 남편은 사소한 일

에도 쉽게 짜증을 냈었습니다.

퓨젯 사운드는 벌써 찌
는 듯이 덥습니다…

최고 기온: 98도

내가 모든 걸 제대로 해 놓으면 괜찮
을지도 몰라. 가게에 갈 수 있다면 남
편이 좋아하는 치즈버거를 만들 수 

있을 꺼야.

엄마! 뭐 하시는 거예
요? 아버지가 술 마시
면 어떻게 되는지 아

시잖아요!

알아, 그런데 자기가 먹고 
싶은 것을 먹지 못하면 더 
난리잖니! 오늘은 차가운 
걸 마시고 싶어 할 꺼야.

*@#%! 너무 더워서 한숨도 못 
잤잖아! 그리고 집에 왔더니 집은 
*@#% 같이 더럽고! 맥주나 내놔.  

*@#% 이게 뭐야?! 
내가 마시는 게 아니잖아!

더운 날들은 끔찍했습니다.



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생존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생존자분은 Meredith 
Li-Vollmer와 함께 이 그래픽 이야기를 공동 집필했으며, David Lasky는 그림을 담당
했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Climate & Health Equity Initiative(기후 및 건강 형평성 이
니셔티브)의 프로젝트입니다.

New Beginnings(새로운 시작) 헬프라
인, 언제든지 이용 가능: 206-737-0242
 
Refugee Women’s Alliance(ReWA)
(난민 여성 연합) 여러 언어로 도움 제공: 
206-721-0243, 야간 위기 헬프라인: 1 
(888) 847-7205

워싱턴주 킹카운티에서 본인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을 알고 계신다면:

API Chaya, 모든 언어로 헬프라인 통화 
가능: 1-877-922-4292
 
킹카운티 외 지역:
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 
(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), 영어 및 스페인
어, 언제든지 이용 가능: 1-800-799-SAFE 
(7233)

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관계를 벗어날 수 
있었고 저의 경험이 다른 분들의 경험과 비

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오늘의 서포트 
그룹 모임

더운 날씨만 문제인 건 아니에요. 
모든 극한의 날씨는 폭력의 위험을 
더 키우는데, 특히 우리 같은 여성

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.

심한 눈보라가 쳤을 때의 기분이 기억나네요.

버스도 안 다니고, 도로도 막
히고. 탈출할 방법이 없구나.

영어를 할 줄 알더라도 경찰에 신고
하면 추방당할지도 모를 텐데. 

덫에 걸린 것 같아.

가족이나 친구가 가까이에 없으면 얼마
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지 저도 잘 알

아요. 이 단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. 
저도 도움을 받았어요.

여전히 날씨가 나빠지면 스트레스
를 받기는 하지요. 하지만 우리는 

괜찮아질 거예요.


